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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제 생산 액체형으로 전환
고체형은 인체유해로 사양화 … 복합염은 코스트 높아 문제

인산염과 규산염의 장점을 혼합한 복합염이 연구개발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제조코스트가 높아져 상용화하지 

못하고 있다.

인산염과 규산염은 특성 차이가 커서 다르게 취급해야 하나 환경부가 제시한 급수용 방청제의 규격과 종류

는 방청제의 효과와 유해성에 대해 뚜렷이 검증되지 않은 채 일괄적으로 10ppm 미만 투입 기준만 제시하고 

있다.

사실상 방청제의 효과는 주입대상 지점의 수질, 수리학적 상태, 관의 노후상태 및 재질에 따라 결정되기 때

문에 인산염·규산염·복합염의 투입기준을 차별적으로 설정하려는 노력과 제조기업들의 품질 향상을 독려하는 

정책적 차원의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시중에 유통되는 방청제는 대부분 고체형으로 알려져 있는데 고체는 관에 물이 많이 나갈 때는 적게 용해되

고 적게 나갈 때는 많이 용해된다는 단점이 있어 인체에 유해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액체는 물 사용량에 비례해 정량 투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펌프 설비를 필요로 해 급수용으로는 약 

20% 정도만이 액체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방청제 생산기업들이 공통적으로 “급수용 방청제는 국민건강 증진 차원에서 액체형이 대중화돼야 한

다”고 인식하고 있고 수요자들의 인식도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3-4년 이내에 대부분 액체형으로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화학저널 2004/09/22>


